


◆ 전체진행 : 한기정 한국보험학회 상임이사

8월 19일(Day 1)

1부 보험연합세미나 장소 : 그랜드볼룸(EW빌리지 지하2층)

주제 : 사회안전 및 국민복지 그리고 보험산업의 역할

13:30~13:50
개회사 : 허 연 한국보험학회 회장

축 사 : 김수봉 보험개발원 원장

13:50~14:40
초청특강

박재완 교수(성균관대. 전 기획재정부장관) 

14:40~15:00 휴식

15:00~17:45 주제발표 및 토론 사회 : 이근창 교수(영남대)

15:00~15:25
고령화시대의 대안, 헬스케어서비스:

국민의료비 관리와 건강증진을 위한 솔루션

정성희 연구위원(보험연구원)

15:25~15:50
사회적 약자의 보험접근성 강화와 소액보험 활성화

최 균 교수(한림대)

15:50~16:15
사적연금의 사회적 가치와 보험산업의 대응전략

손성동 실장(미래에셋 은퇴연구소)

16:15~16:30 휴식

16:30~17:30

토론 (가나다순)

강성호 박사(보험연구원)

김원식 교수(건국대) 

박상래 회장(한국보험계리사회)

성주호 교수(경희대)

이동훈 과장(금융위원회)

이재구 본부장(손해보험협회)

이제경 전무(라이나생명)

2부 축사 및 만찬 장소 : 슬로프 베이스(우천 시 실내 카페테리아)

18:00~18:20

축 사 진웅섭 원장(금융감독원)

환영사 강 호 원장(보험연구원)

방하남 회장(한국연금학회)

정중영 회장(한국리스크관리학회)

18:20~ 만 찬



3부 세션별 논문발표

07:30~09:00 조식(장소 : 스카디 하우스 2층) 및 체크아웃

09:00~12:35 논문발표세션(장소 : 강의실 L3, L4, L5, OPUS1)

12:00~14:00 중식 및 폐회(장소 : 스카디 하우스 2층)

8월 20일(Day 2)
세션 III     보험경영일반

사회 : 이봉주 교수(경희대)                              장소 : 강의실 L5(EW빌리지 지하1층)

09:00~09:25
국내 보험사 지배구조와 보험사 위험추구행위

발표 : 김 범(숭실대)

토론 : 정 웅(경찰대)

09:25~09:50
사물인터넷(IoT)과 보험

발표 : 민경령∙김지수(한국전파진흥협회)

토론 : 박종화(손해보험협회)

09:50~10:15
리스크를 감안한 손해보험 종목별 투자손익 배분

발표 : 이항석(성균관대)∙주효찬(사학연금관리공단)

토론 : 권용재(국민대)

10:15~10:30 휴식

10:30~10:55
AIG 보험사의 파산원인과 파생상품거래의 문제점에 관한 검토

발표 : 이용석(경남대)

토론 : 오기석(초당대)

10:55~11:20
전염병의 위험과 기업보험

발표 : 이일호(한국보험중개사협회)

토론 : 양두석(다스카손해사정 고문)

11:20~11:45 
기후변화로 인한 대형 재해위험의 분산과 적응을 위한 보험제도의 활용

발표 : 임채욱(한국외국어대 박사과정)

토론 : 정세창(홍익대)

11:45~12:10
IFRS4 시가정보를 활용한 RBC제도-캐나다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 : 김해식∙조재린∙황인창(보험연구원)

토론 : 이항석(성균관대)

12:10~12:35
인구 및 가구구조변화가 보험 및 연금가입에 미치는 영향

발표 : 오승연(보험연구원)

토론 : 황진태(대구대)

세션 IV     보험수리 및 자동차보험
사회 : 윤성훈 실장(보험연구원)                    장소 : 강의실 OPUS1(EW빌리지 지하2층)

09:00~09:25
고연령 자동차보험 계약자의 사고위험 분석

발표 : 이경희(상명대)

토론 : 기승도(보험연구원)

09:25~09:50
자동차보험의 자기부담금제도 변경이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발표 : 허 연(중앙대)

토론 : 강중철(동의대)

09:50~10:15
인구변화를 고려한 최적의 자동차 요율 산출방법

발표 : 최창희(보험연구원)∙장봉규(포항공대)

토론 : 성주호(경희대)

10:15~10:30 휴식

10:30~10:55
왜도예측을 이용한 Lee-Carter 모형의 사망률 예측

발표 : 이항석(성균관대)∙김지현(성균관대 석사과정)

토론 : 김석영(보험연구원)

10:55~11:20
계리적 방법을 이용한 모기지보험료의 산출

발표 : 서주희(주택금융공사)∙이창수(숭실대)

토론 : 조재린(보험연구원)

11:20~11:45
코호트 사망률을 이용한 장수채권 가격산출

발표 : 조재훈(영남대)∙이강수(보험개발원)

토론 : 최창희(보험연구원)

세션 I       보험법 및 저술
사회 : 김성태 교수(연세대)                             장소 : 강의실 L3(EW빌리지 지하1층)

09:00~09:25

그림자 금융규제

(보험학회 저술지원사업 발간서적)

발표 : 성대규(경제규제행정컨설팅)

토론 : 이순재(세종대)

09:25~09:50 

영화, 보험을 찍다-영화속의 보험, 그 잔상과 실상-

(보험학회 저술지원사업 발간서적)

발표 : 김재현(상명대)

토론 : 김기성(생명보험협회)

09:50~10:15
자동차보험에서 대차제도에 관한 개선방향

발표 : 김은경(한국외국어대)

토론 : 이득로(보험연수원)

10:15~10:30 휴식

10:30~10:55
미국에 있어서 DCDS계약의 법적 성격에 대한 논쟁의 경위

발표 : 김선정(동국대)

토론 : 원동욱(우송대)

10:55~11:20
보험계약정보집중기관 설립방안에 관한 법적 연구

발표 : 전한덕(KB생명보험)

토론 : 한병규(고려대 법학연구원)

11:20~11:45
개인연금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발표 : 김수성(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

토론 : 최경진(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연구센터)

세션 II     연금 및 건강복지
사회 : 배준호 교수(한신대)                             장소 : 강의실 L4(EW빌리지 지하1층)

09:00~09:25 
실손의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보험금 관리방안

발표 : 김대환(동아대)∙오영수(김&장 법률사무소)

토론 : 김세중(보험연구원)

09:25~09:50
퇴직연금 급여지급 방법 다양화 방안

발표 : 박희진∙최경진(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정책연구센터)

토론 : 변혜원(보험연구원)

09:50~10:15
고령 연금수급자 소득대체율에 대한 재고찰-고령소비자 물가지수 연동을 중심으로-

발표 : 박준범(삼성생명 은퇴연구소)

토론 : 송윤아(보험연구원) 

10:15~10:30 휴식

10:30~10:55
IRP 세제혜택 한도상향에 따른 소득계층별 사적연금 추가납입 유인추정

발표 : 정원석∙강성호(보험연구원)

토론 : 김대환(동아대)

10:55~11:20
연금 세제개편에 따른 수익비 효과분석

발표 : 최윤호∙이동화(경희대 박사과정)∙성주호(경희대)

토론 : 이윤호(대구대)



주제발표 및 토론



발표 1

고령화시대의 대안, 헬스케어서비스:

국민의료비 관리와 건강증진을 위한 솔루션

정성희연구위원(보험연구원)















발표 2

사회적 약자의 보험접근성 강화와

소액보험 활성화

최균교수(한림대)

















발표 3

사적연금의 사회적 가치와

보험산업의 대응전략

손성동실장(미래에셋 은퇴연구소)

























세션별

발표논문 초록



논문주제

한글 그림자 금융규제

영문 Invisible Financial Regulations

발 표 자

성명 성대규

소속 경제규제행정컨설팅

논문초록
(Abstract)

법령에 근거하지 하지 않으나 사실상 강제력있는 행정규제로 작동하

고 있는 각종 모범규준, 행정지도, 과도한 인적제재, 인사개입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러한 그림자 금융규제가 야기하는 규제양산, 법

집행 혼선 등의 문제점을 도출한 후, 그림자 금융규제의 문제점을 최

소화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 (가칭) “금융규제개혁법”의 제정을

제안함.

Memo 한국보험학회 저술지원사업 발간물



논문주제 한글 영화, 보험을 찍다

발 표 자

성명 김재현

소속 상명대학교

논문초록
(Abstract)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람의 예상 수명을 정확히 맞춘다

면? 달리 말해서, 그 사람이 언제 죽을 것인지를 두고 사람들이 돈

내기를 했다면? 

저자가 소개하는, 오늘날의 경우라면 상상하기 힘든 서양의 근대 역

사에서 유명 인사의 수명 예측을‘돈벌이’의 아이템으로 만들어 등

장한 톤틴(tontine)의 사례를 통해서 독자는 보험의 세계의 단면을

확인할 수 있다. 

저자는 보험의 원리가 예나 지금이나 그 외형만 살짝 바꾼 채 오늘

날까지 무법과 탈법의 경계 지대에서 여전히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

한다. 특히 독자의 눈높이에 맞춘, ‘미드’의 대표작인 <CSI 마이애

미>와, 현대 대중문화의 아이콘인 아이돌 걸그룹 등을 예로 들면서

보험의 원리를 독자들에게 설명해준다. 이로써 독자들은 보험의 출

발이‘도박’과 멀지 곳에서 출발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보험에 관심이 있는 독자들은 저자가 안내하는 영화를 실마리로 삼

아 다양한 보험의 세계를 확인하고 학습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SF(<그래비티>, <쥬라기공원>), 코미디(<사랑의 블랙홀>, <이대로

죽을 순 없다>, <하면 된다>, <신을 고소한 사나이>), 스릴러(<올드

보이>, <포스트맨은 벨을 두 번 울린다>, <이중보상>), 서스펜스

(<CSI>, <토마스 크라운 어페어>, <메멘토>), 휴머니즘(<세일즈맨의

죽음>) 등을 포함해서, 나아가 <디어 헌터>의 러시안룰렛 장면에 이

르기까지, 저자가 이 책에서 직간접적으로 다루는 영화는 30여 편이

넘는다. 

- 온라인 신작 소개 중 발췌 -

Memo 한국보험학회 저술지원사업 발간물

논문주제 한글 자동차보험에서 대차제도에 관한 개선방향

발 표 자

성명 김은경

소속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논문초록
(Abstract)

자동차대차제도란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사고차량이 수

리중인 기간 동안 다른 차량을 대체차량으로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자동차책임보험과 관련한 근거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다. 요즘

사회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제3자의 차량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대물배상)에 대해서는 표준화된 기준이 존재하고 있지 않으며, 오로

지 보험업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15에 따른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대

물배상편의 열거내용이 유일하다. 그런데 이 기준에 따른 대차료의

운영은 그 기준이 모호하고 해석의 어려움마저 있어서 보험금이 누

수될 가능성이 많다는 지적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근본적인 문

제는 이 기준이 실손보상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나치게 고액의 대차료 지급은 비합리적인 보험금 누수의 가능성이

된다. 그러한 보험금 누수는 자동차보험료의 증가의 원인이 되고 보

험사고를 일으키지 아니하는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전가되는 결정

적인 이유가 된다. 수리 중인 자동차에 대한 대차과정에서 자동차사

고 피해자에게도 합리적인 가격비교 등을 할 책무가 부여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대체차량의 제공은 기존의 동종차량의 경우에서 동일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여 적정한 대차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개선하여

야 한다. 이를 위하여 현행 자동차약관의 관련 내용을 바꾸는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여야 한다.

Memo



논문주제

한글 미국에 있어서 DCDS계약의 법적 성격에 대한 논쟁의 경위

영문
On the Debate over the Legal Position of DCDS Contracts in
U.S.A.

발 표 자

성명 김선정

소속 동국대학교

논문초록
(Abstract)

우리나라 신용카드회사들은 고객에게 사망, 치명적 질병, 비자발적

실업 등 미리 약정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일정금액한도 내

에서 카드대금지급을 면제하거나 이자 없이 유예해주는『채무면제ㆍ

유예상품』을 판매하고, 전월카드대금의 0.5%정도를 수수료로 받은

뒤, 수수료의 약20%정도를 보험료로 내고 손보사의 Contractual

Liability Insurance Policy에 가입하여 카드고객채무의 면제나

유예로 인한 자신의 손실을 만회하고 있다. 

이와 같은 Debt Cancellation & Debt Suspension

Service에 대하여, ①DCDS는 그 구조와 기능이 보험과 유사하므

로 현재상황은 카드사가 허가 없이 보험업을 영위하여 동일기능-동

일규제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②카드이용자가 내는 수수료에

CLIP 보험료가 포함되는 결과는 이용자편익을 넘어선 과도한 부담

이 아닌가? 수수료의 적정성은 어떤 기준에서 책정되어야 하며 보험

료산정의 원칙이 원용되어야 하는가? ③CLIP를 배상책임보험으로

이해하는 것을 옳은가? 보험계약의 의의(상법 제638조)나 보험업법

(및 감독규정)상 보험사업의 정의나 분류와 관련하여 DCDS의 성격

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CLIP이 책임보험(제719조)이거나 재보험

(제661조)이라고 분류될 수 있는 것인가? ④보험상품으로서 CLIP

는 CGL에 포함되는가? ⑤카드사가 개인의 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이

를 보험사와 공유하는 것의 위험성은 없는가? 등 여러 의문이 생긴

다. 더구나 DCDS는 카드가입에 편승하여 불완전판매되는 사례가

빈발하여 심각한 불만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DCDS서비스는

근본적으로 금융사업자의 사업영역 문제에 이어져 있다. 

이 연구는 위의 문제들에 대한 답변을 찾아 나선 첫 번째 단계로 현

재까지 DCDS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는 미국에서의 역사적 경위

를 먼저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논문초록
(Abstract)

DCDS서비스는 1964년 미국재무성 통화감독국(OCC)이 연방법에

의해 설립ㆍ운영되는 영리상업은행(national bank)들의 대출손해

를 전보하는 방법으로 허용한 이래, 계약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

연방정부관할인 은행 및 카드와 주정부관할인 보험과의 관계, 잘못

된 영업관행 등을 둘러싸고 무수한 다툼이 있어왔다. 그 논쟁은 미국

의 연방제구조아래서 1945년의 McCarren-Ferguson Act부터

2010년 Dodd-Frank Act에 이르기 까지 미국의 금융 및 보험규

제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1990년 연방제8순회법원의 First

National Bank of Eastern Arkansas v. Taylor사건은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켰지만 논쟁을 종식시키지는 못하였다.

감독권과 관련하여 OCC는 DCDS를 연방정부관할이라고 규정하지

만 예외와 반론도 가능하다. OCC가 은행업무의 연방규제와 DCDS

서비스의 연방규제를 보장할 규칙 Z를 제정한 상태에서 뉴욕주는

DCDS계약이 뉴욕주보험법 §1113(a)의 Guaranteed Asset

Protection보험의 일종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뉴욕주에서

DCDS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이나 카드사는 모두 불법영업을 하는

것인가? 주에 따라서는 법률이나 판결을 통하여 뉴욕주와 상반된 입

장에 서는 주도 있다. GAP보험은 주로 자동차할부판매와 관련된 것

으로 특별한 주법들이 존재하므로 이를 전반적인 DCDS의 성격규명

에 일반화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본고에서는 DCDS계약에 관한 역사적 논쟁과 최근까지의 판결을 살

펴 본 결과 자동차할부판매나 리스와 관련한 Gap보험은 독특한 처

지에 있을 뿐, DCDS의 법적 성격은 국법은행법(National Bank

Act)의 규제를 받는 대출신용의 연장 또는 확장이라는 점이 강조되

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를 금융산업에 대하여 연방규제를 원칙

으로 하면서도 유달리 보험산업이 원칙적으로 주의 규제를 받고 있

는 미국의 특수성, McCarren-Ferguson Act 제정 직후부터 제

기된 수십 건의 폐기법안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보호와 연방규제

를 강조한 Dodd-Frank Act에서 조차 크게 바뀌지 않은 주정부

규제의 전통과 미합중국헌법상의 Supremacy Clause(제6편 제2

항)이 얽혀서 만들어 낸 역사적 결과물로 이해한다면, 우리나라에서

도 DCDS서비스를 반드시 카드회사의 부수적 업무로 이해하여야 할

논리적 당위성은 발견되지 않는다.  

Memo



논문주제

한글 보험계약정보집중기관 설립 방안에 관한 법적 연구

영문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Plans of Insurance
Information Collection Agency 

발 표 자

성명 전한덕

소속 KB생명보험 준법지원부

논문초록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는 각종 사기나 보험범죄로

부터 보험회사를 보호하고 대다수의 선량한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

및 건전한 보험문화 형성을 위하여 보험계약정보를 효율적으로 공유

하여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다루고자 한다. 2015년 3월 11일‘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신용정보집중기관 일

원화에 대한 근거규정이 신설되면서 앞으로는 생명보험회사와 손해

보험회사 간 보험계약정보의 집중∙활용 및 교환이 가능해지고, 그

동안 정보공유가 전혀 없었던 보험회사와 공제보험회사 간에도 정보

공유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용정보집중기관 일원화와

관련하여 한 가지 논란이 예상되는 문제는 통합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은행연합회 산하에 설립할 것인지, 독립적인 기구로서 출범할 것인

지 등 세부적인 통합 집중기관의 설립형태 및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해외 선

진국들의 신용정보집중기관 운영사례를 검토해 보고 우리나라 현실

에 가장 적합한 운영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Memo

논문주제 한글 개인연금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발 표 자

성명 김수성

소속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자금운용관리단

논문초록
(Abstract)

고령화시대에 노후생활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연금을 준비하

여야 함. 고령화 사회에서는 각각의 연금제도를 가입하고 이를 유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인 배려와 지원이 필요함. 이러한 측면에서

각 연금제도의 가입을 위하여 각 연금의 세액공제방식을 통일되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 2013년과 2014년 세법개정으로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체계가 대폭 수정되었으며, 세액공제방식의 적용으로 고소

득자의 경우에는 세부담의 증가를 초래하게 되었음. 본 연구에서는

개인연금 등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013년의 법개정

과 2014년의 연금계좌 세액공제(사적연금+퇴직연금 400만원)와 별

도로 세액공제 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를 300만원 추가 확대한 것

에 대한 세제효과를 살펴보고자 함.

본 연구에서는 개인연금 등 불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로 회귀할 필요

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불입액에 대해 소득공제

를 하는 대신에 세액공제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순소득과세원칙에 적

합하지 않아 조세공평을 위한 응능과세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있음을

주장하고자 함.

본 연구는 고령화사회에 있어서 소득공제방식이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연말정산의 교훈을 통해 연금소득과세의 정합성을 지

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시사점과 조속한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통해

법개정이 필요함을 주장함에 있어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013년과 2014년에 연금소득관련 법개정이 있었음. 이러한 법개정

에 대한 평가를 통해 연금세제의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함. 또한,

현재 국민연금가입자는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할수있지만 특수직역

연금가입자의 경우에는 IRP에 가입할 수가 없음.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거나 추가불입을 통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짐.

Memo



논문주제

한글 실손의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보험금 관리 방안

영문
Screening the Claims for Sustainable Fee-For-Service
Health Insurance

발 표 자

성명 김대환(동아대), 오영수(김&장 법률사무소)

소속 동아대학교, 김&장 법률사무소

논문초록
(Abstract)

총 의료비 중 공공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OECD 국가 중 가장 낮

은 상황에서 국민의 의료비 보장을 위한 실손의료보험의 역할은 매

우 중요하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실손의료보험시장은 빠르게

성장해 왔다. 

하지만 우리나라 실손의료보험은 다양한 질병 및 상해리스크를 보장

하면서도 보험금을 심사할 수 없는 기형적인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 그동안 제기되어 온 진료비 및 진

료행위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방안들과 함께 새로운 보험금 관

리 방안들을 제시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부합하는 대안을 제시한다

(결론은 연구 중).

Memo

논문주제

한글 퇴직연금 급여지급 방법 다양화 방안

영문 Study on variety method of retirement pension payout 

발 표 자

성명 박희진, 최경진

소속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정책연구센터

논문초록
(Abstract)

퇴직연금은 2014년 말 기준 적립금 100조를 돌파할 정도로 비약적

인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급격한 고령화 사회 진입과 베이비 부머

의 퇴직으로 퇴직연금 수급단계로의 전환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행 퇴직급여인출 형태는 일시

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급여지급방법에 대한 규정도 일시금과

연금으로만 포괄적으로 나열되어 있어 퇴직연금제도가 진정한 노후

소득보장 기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국

등 주요 연금선진국의 퇴직급여지급형태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퇴직연금 지급방법의 다양화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선진국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도 단순히 연금화에 집착하기 보다는 퇴직연금의 노후

보장성강화와 더불어 개인별 투자 성향 및 재무적 상황에 따른 다양

하고 유연한 연금지급옵션이 필요하다. 

Memo



논문주제 한글
고령 연금수급자 소득대체율에 대한 재고찰
- 고령소비자물가지수 연동을 중심으로 -

발 표 자

성명 박준범

소속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논문초록
(Abstract)

고령화 사회 진전 및 은퇴 후 생활기간이 늘어나면서 인생후반기의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대응한 실질 구매력 확보가 간과할 수 없는 이

슈로 등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많은 국가들이 공적연금 연금지

급시 매년 물가상승률에 연동시켜 지급함으로써 구매력 잠식에 대응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연금수급자의 실질 구매력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연금∙기초연금 등에서 소비자물가상승률로 매년 연금지급액을

조정하도록 법적으로 제도화 되어 있다. 하지만, 매년 연동되는 소비

자물가상승률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산정하였다는 점에서 고령자가

체감하는 물가상승률과 다를 수 있고, 이는 고령층의 실질 구매력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할 개연성이 있다. 

이에, 국내소비자물가지수 산정 모형을 사용하여 2010년 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고령자가 체감하는 물가상승률을 산출하였다. 산출

결과, 국내 고령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전체 소비자 물가상승률보다

1.13배 높았고, 저소득 고령자의 물가상승률은 1.20배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물가상승률 차이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에 적용한

결과, 고령자 생애전반에 걸친 실질 구매력 관점에서 국민연금의 경

우 남자는 4.8%, 여자는 5.5% 저평가 되었고, 기존 목표소득대체

율 40%는 남자 38.1%, 여자 37.8%로 재평가 되었다. 기초연금도

저소득 고령층의 생애 실질 구매력 관점에서 남자는 7.0%, 여자는

8.0% 저평가 되었다. 

따라서, 국민연금 수급자가 고령층이라는 점과 기초연금 수급자는

저소득 고령층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공적연금 연금지급액에 있어서

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활용하기 보다는 고

령자 소득계층별 체감 물가지수를 새롭게 산출하여 사용하는 것이

실질 구매력 확보에 좀 더 현실적 방안이 될 것이다.

Memo

논문주제

한글
IRP 세제혜택 한도 상향에 따른 소득계층별 사적연금
추가납입 유인추정

영문
Increasing Annual Allowance ceiling for IRP and who saves
more?

발 표 자

성명 정원석∙강성호

소속 보험연구원

논문초록
(Abstract)

정부가 2015년부터 기존 퇴직연금 가입자의 IRP 가입을 허용하고

IRP에 납입액에 대한 300만원 추가적인 세제혜택을 허용한 정책이

개인의 저축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간단한 2기간 모형을

이용하여 개인의 저축행위 변화를 분석∙예측한 결과 연금저축액이

기존의 세제혜택한도에 가까운 가구의 경우 세제혜택 한도 상향으로

인한 추가적인 저축 발생유인이 발생하나 그렇지 않은 가구의 경우

추가적인 저축 유인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해당 결과

를 재정패널 데이터를 이용한 실증분석 통해 검증한 결과 이론분석

을 통한 예측과 일치하는 결론을 얻었다. 따라서 세제혜택 한도 상향

의 주요 수혜계층은 중산층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바, 새 제도에

대한 반응이 비탄력적인 중산층 및 저소득층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

한 정책수단역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Memo



논문주제

한글 연금 세제 개편에 따른 수익비 효과 분석

영문
Cost and benefit analysis on the effect of pension-related
taxation reform

발 표 자

성명 이동화, 최윤호(경희대 박사과정), 성주호(경희대)

소속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논문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사적연금에 대한 과세 체계를 부담금 납입단계, 적립금 운

용단계, 연금급여 단계로 나누어 살펴보고 2015년 소득세법 개정이

사적연금 수익비 관점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주요 분석결과로는 2015년 세법 개정 이후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수

령할 경우 연금수령액 자체는 개정 전과 비교하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금 수령액의 기회비용인 일시금 수령액과 비교

한 수익비 비율을 살펴보았을 때 오히려 수익비 비율은 감소하여 일

시금 수령에 대한 유인이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금계좌에 추가로 부담금을 납입하는 경우 모든 소득수준에

서 수익비 개선효과가 나타났으며 세제 개편 이후 저소득층의 수익

비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수익비 관점에서 연

금계좌 부담금 추가납입에 대한 유인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소득세

법 개편 방안으로 크게 두가지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퇴직급여의

연금수령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연금 수령 시 발생하는 연금소득세

세액과 일시금 수령 시 과세되는 퇴직소득세를 함께 고려하여 소득

세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성공적인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해

외 사례연구를 통하여 제도의 적정성과 합리성에 대한 제고가 선행

되어야 한다.  

Memo

논문주제

한글 국내 보험사 지배구조와 보험사 위험추구행위

영문 Corporate Governance and Risk Taking by Insurers in Korea

발 표 자

성명 김 범

소속 숭실대학교 경영대학 금융학부

논문초록
(Abstract)

보험사의 근본 기능은 사전적으로 정의된 유형의 손실로부터 계약자

와 피보험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유사한 위험에 노출된 피

보험자나 보험 물건을 동일한 리스크풀(risk pool)에 구성하여 집

단 내에서의 손실발생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는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보험사의 근본 기능의 수행과 지속 운

영의 가능성은 위험을 담보하는 리스크 관리능력에 의존한다. 

은행 운영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위험의 수준은 은행의 지배구조

에 의해 좌우될 개연성이 존재한다는 선행연구가 존재하는 상황이나

보험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보험사의 위험추구행위에 지배구조가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 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적으로 선행연구의 결과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보험사의 위험, 지배구조의 변수, 모형의 구축

등을 통해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한 후에 향후 진행될 보험사 감독

체계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하도록 할 것이다. 

일차적으로 실시된 연구결과에 의하면 외국인 지분소유가 증가함에

따라 베타와 수익률의 변동성으로 측정된 보험사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다 면밀한 분석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Memo



논문주제

한글 사물인터넷(IoT)과 보험

영문 Internet of Things and insurance

발 표 자

성명 민경령∙김지수

소속 한국전파진흥협회 융합사업팀

논문초록
(Abstract)

사물을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스마트폰으로 통제하는 IoT(Internet

of Things) 산업이 애프터 마켓을 중심으로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최근 미래창조과학부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IoT 시장 규모는 2011

년 4,147억원에서 올해 1조3463억원으로 급증했고, 같은 기간 글

로벌 시장 규모는 26조8000억원에서 47조7000억원으로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한 IoT 산업은 보험업계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연구된 활용방안은 고객의 행동을 분석해 최적

의 보험상품을 제시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대표적으로 차

량에 장착된 IoT 기반의 차량정보 수집장치를 통해 실시간 운행정보

를 확보하고, 빅데이터 기술이 결집된 분석 플랫폼인 UBI 솔루션

(Usage Based Insurance, 운전습관 연계보험)을 활용하여 운

전자의 운행패턴을 분석하여 사고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보험상품이

있으며, 이탈리아, 영국, 독일 및 미국에서도 전체 자동차보험 고객

중 8.4%가 UBI 보험에 가입해 매년 두 배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본 발표를 통해 IoT 발전동향 및 보험연계 현황 등에 대해 살

펴보고, 우리나라에 최적화된 IoT 활용 보험상품의 개발 가능성 및

부가가치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Memo

논문주제

한글 리스크를 감안한 손해보험종목별 투자손익 배분

영문 Allocation of Investment Income by Line of Business

발 표 자

성명 이항석(성균관대), 주효찬(사학연금관리공단)

소속 성균관대학교 보험계리학과, 사학연금관리공단

논문초록
(Abstract)

다양한 보험종목을 운영하고 있는 손해보험사의 투자영업손익에 대

해 현행 책임준비금 구성비 배분방식은 자본과 보험종목별 책임준비

금의 비중에 따라 투자손익을 배분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보험영업손익과 보험부채 그리고 지급여력제도의 유기적 관계 속에

서 투자손익이 배분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한다. 손익은 보험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보험사가 이와 관련한 모든 리스크를 부담하고 관리하

는 행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며 손익 규모는 보험가격과 보험부

채의 평가에 크게 좌우되는 한편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기 때문이다. 만약 투자손익을 단순히 자산운용의 결과

로 인식하고 이를 보험종목별 책임준비금과 자본계정의 비율로 배분

할 경우 투자손익과 관련한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입장을 반영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보험사의 리스크 관리능력과 적극적인 자산운용에

대한 유인(incentive)이 제한될 소지가 있다. 본 연구는 책임준비

금의 적립과 자산운용에 있어 자본의 역할을 파악하고 이를 투자손

익 배분에 반영함으로써 이해당사자의 입장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는

투자손익 배분방식을 제시한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Memo



논문주제

한글 AIG보험사의 파산원인과 파생상품거래의 문제점에 관한 검토

영문
A Study on the Insurance Merchandising of Derivatives 
and Economic Crisis 

발 표 자

성명 이용석

소속 경남대학교 경상대학 경영학부 (금융보험전공)

논문초록
(Abstract)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된 세계경제 위기사태(서버프라임 모기지 사

태)에는 CDS(Credit Default Swap)를 비롯한 파생상품이 초점

의 대상이 되었음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AIG보험사는

CDS라는 비정상적인 보험상품(파생상품)을 판매 하여 파산지경에

이르렀고 또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끌고 있는 그리스

국가부도 위기에서도 신용파산스왑(CDS) 계약과 관련된 손실의 처

리문제를 두고 각국의 금융기관들 사이에는 엄청난 논란거리가 되었

음도 사실이다. 

아무튼 그리하여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규제 당국자들은 지난 경제

위기에서 문제가 되었던 CDS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개혁 방안을

마련하였고 또 2010년 7월 21일 통과된 월가 개혁 및 소비자보호

법(일명 도드-프랭크법안)도 스왑시장을 규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

어 개혁작업을 시도한바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영국을 비롯한 영연방국들은 CDS를 포함한 파

생상품을 보험상품화 하려는 전략아래 일부의 보험상품에 대하여는

피보험이익의 법리를 적용하지 않거나 그 적용을 제외하는 법 개정

작업을 이미 마친 상태에 있다.

따라서 향후에도 파생상품의 보험화, 즉 파생상품의 위험을 보험으

로 커버하는 파생상품에 대한 보험상품화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거나

계속되리라고 보아진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상당수의 파생상품은

도박에 가까운 상품으로서 보험의 기본원리에 적합하지 않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보험상품화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언젠가는 엄청난 경

제위기를 가져오고 급기야는 세계 공황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이러한 문제점을 미리

검토하여 향후 초래될 경제위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함은 물론 그러

한 상황이 오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Memo

논문주제 한글 전염병의 위험과 기업보험

발 표 자

성명 이일호

소속 한국보험중개사협회 회장

논문초록
(Abstract)

근래에 들어 메르스와 같은 여러 변종 바이러스가 생기면서 그 전염

의 위험이 기업에도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재물보험에서 있어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보

험상품이 패키지보험이라 할 수 있는데, 전염병으로 인한 손해가 특

히 영업손실과 관련하여 패키지 보험에서 보상을 하는지 여부에 대

하여 검토를 하였다.

일반적으로 영업손실보험은 물적손해(physical loss)의 결과로 발

생하는 영업손실을 보상하는데, 메르스와 같은 전염병으로 인하여

병원이 격리되어 영업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 격리조치가 물적

손해인 지의 여부가 주 잇슈였다.

국내의 해석이나 판례는 찾을 수 없어, 미국의 판례를 확인한 바, 이

런 경우에는 물적손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따라서 격리로 인

한 영업손실은 보험에서 보상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Memo



논문주제

한글
기후변화로 인한 대형 재해 위험의 분산과 적응을 위한
보험제도의 활용

영문
The Utilization of insurance for Risk-Sharing Mechanism 
and Adaptation to Extreme Events for Climate Change

발 표 자

성명 임채욱

소속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

논문초록
(Abstract)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갖가지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기후변화 위험으로부터 우리사회를 보호하는 하나의 방안으

로 보험제도의 활용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기후변화 적

응을 위한 보험제도와 기존의 보험제도를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중

점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첫째,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재정 안정

정책으로 보험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국제기구의 정책안과 재보

험사 및 전문연구기관의 연구 결과를 소개하여 기후변화 적응 방안

으로 보험제도가 필수적임을 주장하고자 한다. 둘째, 기후변화 적응

을 위한 보험제도는 초대형 위험을 산정하고 위험을 효과적으로 분

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셋째, 국제기

구, 해외 정책 및 입법례, 전문연구기관 및 보험산업계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재해와 저소득층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고찰하고

그 대안으로 재보험, 공영-민영합작보험 및 소액보험(Micro-

insurance)을 제시하고자 한다. 

Memo

논문주제 한글
IFRS4 시가정보를 활용한 RBC제도
- 캐나다 사례를 중심으로 - 

발 표 자

성명 황인창, 조재린, 김해식

소속 보험연구원

논문초록
(Abstract)

우리나라는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감독을 위해 RBC(Risk

Based Capital) 방식의 지급여력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현행

RBC제도는 기본적으로 IFRS4 PhaseI에서 제공하는 회계정보를

활용하여 감독관점에서 벗어난 부분만큼 조정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보험계약에 대한 국제회계기준서인 IFRS4 Phase2

가 2020년부터 국내에 도입될 예정임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제공하

는 회계정보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IFRS4 PhaseII에서 제공하는 부채평가 시가정보의 의미를 감독

측면에서 살펴보고, 이를 RBC제도에 활용할 수 있는지 또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Memo



논문주제 한글 인구 및 가구구조변화가 보험 및 연금가입에 미치는 영향

발 표 자

성명 오승연

소속 보험연구원

논문초록
(Abstract)

인구 고령화와 가구 구조의 변화는 소비자의 주∙객관적 위험보장

수요를 변화시켜 보험 산업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제

까지의 연구는 주로 공급측면에서 인구 고령화로 인한 거시적 환경

변화에 초점을 맞춰왔으며 가구구조 변화의 영향을 미시적으로 분석

한 연구는 부재하다. 인구 및 가구 구조의 변화가 보험 산업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나, 보험 상품별로 또는 가구 유형별

로 영향의 정도나 방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변화 패

턴과 추이를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가 가구의 보험 및 연금 가입

에 미친 영향을 연구하였다. 보험 상품별로 가구주의 연령 및 가구

유형에 따른 가입률과 납입 보험료의 변화 추이를 보험소비자 설문

조사와 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해 분석하였다. 또한 최근 10여 년 동

안 보험과 연금의 가입률과 가입규모의 변화에 인구 및 가구 구조

변화가 얼마나 기여하였는가를 요인분해법(Decomposition

Method)과 반사실적 분석(Counterfactual Analysis) 방법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인구 고령화와 가구 구조 변화가 보험 및 연금 가입에 미

치는 영향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롭게도 인구 고령화는 보

험과 연금가입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가구 구조의

변화는 보험가입은 감소시킨 반면, 연금가입은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Memo

논문주제

한글 고연령 자동차보험 계약자의 사고위험 분석

영문 Accident risk for older drivers in auto insurance

발 표 자

성명 이경희

소속 상명대학교

논문초록
(Abstract)

본고는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위험에 대해 고

찰하였다. 경찰청 사고통계를 이용하여 2000년 이후 위험수준을 살

펴본 결과 사고유발 운전자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1사고당 치사자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담보

(2006.4-2007.3)에 대한 분석결과에서도 연령계층이 높아짐에 따

라 1사고당 손해액이 높아져 연령계층과 사고위험 간 U자형 곡선을

발견하였다. 2개 이상 담보에 가입한 1인 한정 특약을 대상으로 회

귀분석한 결과, 26-59세 집단에 비해 65세 이상 계층의 사고빈도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지만, 사고심도는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운전자의 사고심도가 높다는 연구결과는 이들의 안전

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Memo



논문주제

한글
자동차보험의 자기부담금제도 변경이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영문
On the impact of the changes of deductible system to 
the loss ratio of auto insurance market in Korea

발 표 자

성명 허 연

소속 중앙대학교

논문초록
(Abstract)

자동차보험의 자기부담금제도는 2009년 말까지 50만원을 한도로

하는 정액제가 적용되어 왔으나 2010년 보험료 할증기준을 대폭 상

향조정하였다. 그러나 도덕적 위태가 심하게 발생하여 자동차 보험

의 손해율이 급격히 상승하였고 이와 같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따라

2011년 2월 정액제에서 비례공제 방식(손해액의 20% 정률형)으로

전환하였고 비례형 내에서도 적용비율, 최저한도, 최고한도 등을 다

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2005년부터 2013년 자

동차손해율 자료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지난

2차례의 자기부담금 제도 변경이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자기신체

사고, 자기차량 손해의 손해율에 악영향을 주었다. 둘째, 2011년 비

례형 자기부담금 제도의 도입으로 대물배상의 손해율이 크게 감소하

였지만 자기신체 사고의 손해율은 오히려 상승하였고, 자기차량 손

해율은 감소되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이러한 제도변화가 보험회사의 규모별(대형사와 중소형 보험

사) 또는 형태별 운영(온라인)에 다르게 영향을 주었는데 자기차량손

해는 온라인보험사에서 크게 감소하였고 기존의 보험사(대형 및 중

소형사)의 자기차량 손해율은 감소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한편 대물배상의 경우 온라인보험사와 중소형보험사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마지막으로 보험제도의 변경에 대해

검증되지 않거나 잘못된 정책적 결정이 선의의 계약자와 보험회사의

수지 악화에 악영향을 미쳤다. 정액형 자기부담금보다 비례형 자기

부담금 제도하의 손해율은 더 높게 나타났다. 

Memo

논문주제

한글 인구변화를 고려한 최적의 자동차 요율 산출 방법

영문
Optimal Auto Insurance Rates with the Consideration 
of Population Change

발 표 자

성명 최창희(보험연구원), 장봉규(포항공대)

소속 보험연구원, 포항공대

논문초록
(Abstract)

보험요율은 추세 등을 고려해 수지상등의 원칙에 따라 산정되는 것

이 일반적이나 손해보험회사들은 자동차보험 시장에서의 치열한 경

쟁과 금융당국의 그림자 규제로 요율을 쉽게 인상시키지 못하는 어

려움에 처해 있다. 본 연구는 급격한 인구변화에 따라 연령대별 손해

율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을 보이고 이를 고려해 최적의 보험요

율을 산출하는 방법은 제시한다. 

Memo



논문주제

한글 왜도 예측을 이용한 Lee-Carter 모형의 사망률 예측

영문
A Modified Lee-Carter Model based on the Projection 
of the Skewness of the Mortality

발 표 자

성명 이항석(성균관대), 김지현(성균관대 석사과정)

소속 성균관대학교 보험계리학과

논문초록
(Abstract)

지속적인 사망률 개선으로 인한 평균 수명연장은 인구 고령화의 주

요인이며 연금 공급자의 재정건전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원인으

로 지목되기에 정확한 미래 사망률의 예측은 현 시점에서 선행되어

야할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미래 사망률을 예측하

는 대표적인 확률적 사망률 모형인 Lee-Carter 모형을 사용하여

과거 생명표로 산출한 왜도로 미래 왜도 추세를 예측하여 미래 κｔ를

간접적으로 예측하는 방식을 제시한다. 기존의 Lee-Carter 모형

을 이용한 사망률 예측방식은 사망률 지수 κｔ를 추정하고 미래 κｔ를

직접 예측함으로써 미래 사망률이 지나치게 개선되는 현상을 나타내

며, 이를 바탕으로 산출된 연금액과 지급기간 추정 등 연금 공급자의

리스크관리에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기존 예측 방식의 사망률 예

측 결과와 제시한 왜도 예측 방식의 사망률 예측 결과를 비교함으로

써 기존 사망률 예측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분석결과 왜도 예측

을 통한 Lee-Carter 모형의 사망률 예측은 기존 방식보다 사망률

개선효과를 더 적게 반영하며 장수리스크를 더 비중있게 포함하고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 방식 간 차이를 감

안하여 적정한 미래 사망률 수준을 찾기 위해 임의로 부여한 가중치

에 대해 향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Memo

논문주제

한글 계리적 방법을 이용한 모기지보험료의 산출

영문 Actuarial Pricing of Mortgage Insurance

발 표 자

성명 서주희(주택금융공사), 이창수(숭실대학교)

소속 주택금융공사, 숭실대학교

논문초록
(Abstract)

국내의 경우 자가 점유 가구가 상대적으로 적고 주택가격은 급여 수

준에 비해 높아 주거안정이 주요 정책목표 중 하나이다. 최근 지속적

인 저금리 기조에 따라 주요 점유 유형 중 하나인 전세 공급이 위축

되고 있어 앞으로 모기지보험을 이용한 주택구입 수요가 증가할 것

으로 전망된다.

모기지 보험회사는 개별 보험계약자로부터 갹출한 보험료로 약관상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모기지 보험료는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본 연구는 미국 MBS 데이터를 기초로 가입자 특성에 따라 주택담

보대출의 사고율과 중도상환율을 다항로짓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

다. 나아가 추정치를 다중탈퇴모형에 적용하여 모기지 보험료를 산

출하였다. 추가로 사고율만을 고려한 단일탈퇴모형 적용결과와의 비

교를 통하여 중도상환율이 모기지보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평가하

였다.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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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주제

한글 코호트 사망률을 이용한 장수채권 가격산출

영문
Longevity Bond Pricing by a Cohort-based 
Stochastic Mortality

발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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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평균회귀 2요인 사망률 모형에 코호트 효과를 반영한 개

선된 확률론적 사망률 모형을 제시한다. 한국 남자의 사망률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코호트 효과 반영 모형이 모형적합도를 향상

시킴을 발견하였다. 모형의 모수는 가중평균최소제곱법과 메트로폴

리스 알고리듬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국민연금공단과 같은, 연금사

업자가 자신의 장수위험을 금융시장에 순차적으로 전가하는 수단으

로서 이자지급 옵션방식 장수채권의 활용을 제안하고 발행채권의 가

격 산출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본 논문이 기여하는 점이다. 특히 생존

지수에 의해 이자지급 현금흐름이 결정되는 장수채권 가격산출을 위

하여 코호트 효과가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였다.

Memo (사)대산신용호기념사업회 2015년도 금융∙보험학 연구지원사업의
중간보고를 위한 발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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